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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배경 및 성장 동향

베트남에서는 1인 가구 증가, 중산층 확대, 도시화 진전과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

이션(Pet Humanization)'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 반려견 중심이던 사육 문화는 아파트 거주 증가와 생활방식

변화로 반려묘 양육까지 확대되었으며, 관련 소비가 단순 사육에서 건강관리와 정서적 교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료, 간식, 위생용품, 영양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재료와 영양성분, 기능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프리미엄·무곡물·유기농·맞춤형 사료 수요와 수입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는 2030년 8억 47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7.97%로 예상된다. 다만 베트남 시장은 아직 주변국보다 작은 편으로,

2026년 매출 규모 기준 태국 20억 710만 달러, 한국 12억 달러로 베트남(5억 921만 달러)의 약 3.5배, 2배 수준이

다. 성장 배경에는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샵(TikTok Shop) 등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Petfair Vietnam'은 2026년 3회째를 맞이했고 'InterPetFest'도 하반기 호치민·하노이에서

각각 3회, 4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수입 동향 및 對한국 교역

베트남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은 2021년 약 3,580만 달러에서 2025년 약 6,104만 달러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태국이 약 3,108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약 972만 달러, 프랑스가 약 788만 달러, 중국이 약 775만 달

러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한국산 수입액은 2021년 924만 달러

에서 2023년 약 1,490만 달러까지 늘었고 2024년에도 1,475만 달러로 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972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요 공급국에 속한다. 한국산 사료는 천연 원료, 기능성 성분, 엄격한

품질관리를 강점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ANF 등은 피부·관절·장 건강 기능성 제품으

로 중상위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국가 이미지와 한-아세안 FTA(AKFTA)·한-베트남

FTA(VKFTA) 관세 혜택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반려동물 사료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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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사료 시장 지속 성장

중산층 확대·펫 휴머니제이션 확산으로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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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경쟁 동향 및 유통구조

주요 글로벌 브랜드로는 맞춤 영양 설계로 프리미엄 시장 인지도가 높은 프랑스 Royal Canin,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 Pedigree, 합리적 가격과 폭넓은 제품군의 태국 Smartheart, 천연 원료를 앞세운 한국 ANF가 있다. 현지 브

랜드로는 유럽 기술과 FEDIAF 기준을 적용한 KEOS(2021년 설립), 다양한 제품군을 합리적 가격대로 공급하는

Truoo Pet Care가 대표적이다. 유통구조는 해외 제조업체에서 현지 수입·유통업체를 거쳐 펫 전문매장·동물병원·

대형마트·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며, 프리미엄 브랜드는 동물병원·전문 펫숍 중심으로, 대중형

브랜드는 Co.opmart, GO!, Lotte Mart 등에서 유통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빠르게 확

대되며, 구독형 구매와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다.

관세 및 인증 유의사항

반려동물 사료(HS Code 23091010, 23091090)의 일반 수입세율은 10.5%, MFN 세율은 7%이나, 한국산은

AKFTA·VKFTA 적용 시 0%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과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축산법(Law No. 32/2018/QH14)에 따라 제품이 유통 허가 품목

에 등록되어야 하며, 신규 품목은 성분표, 품질분석서(COA), 라벨, ISO·GMP·HACCP 인증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동물성 원료 포함 사료는 동물검역 및 품질검사를 거쳐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선하증권(B/L) 등을

제출한 뒤 통관이 진행된다.

시사점

베트남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양육 인구 증가와 소비 고급화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며, 프리미엄·기능성 사료, 반려

묘 전용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은 FTA를 통한 0% 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등록·검역·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와 현지 유통망 및 규제 대응 역

량을 갖춘 파트너 확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원산지·원재료·기능성을 중시하는 만큼 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한 프

리미엄 전략과 현지 수요에 맞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 요구된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3387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4231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시장 배경 및 동향

베트남 전기자동차 시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정부의 등록세 감면·인센티브 도입 등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화석연료 차량 감축 정책과 함께 2050년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100% 전기

화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만 시장은 현지 기업 VinFast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가격 경쟁보다 기술력과 브랜

드 경쟁력, 차별화된 진입 전략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대상 품목인 전기자동차(HS Code 8703.80)는 전기

모터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및 인원수송용 차량으로,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는 순수 전기차(BEV)가 포

함된다.

BloombergNEF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EV) 비중은 39%로 글로벌 평균 25%를 크게

상회했으며, 동남아 주요 시장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베트남에서 판매된 전기차 약 17만9,000대

가운데 약 17만5,000대가 VinFast 차량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해, 중국 브랜드 중심의 태국·브라질 등과 차별

화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BYD가 2025년 점유율 19%로 1위, Tesla가 7.8%, Geely가 5.7%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최초 전기차 등록세 100% 감면,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설치 규정 마련 등으로 보급 확대와 충

전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 동향 및 對한국 교역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22~2024년 베트남의 전기자동차(HS Code 8703.80) 수입은 증가 흐름을 보였으

며, 2024년 수입액은 약 2,704만 달러(약 373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6.9% 점유

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내국수출입제도 통계상 수입)이 15.4%, 미국 5.3%, 영국 3.5%, 독일 3.3%,

말레이시아 3.1%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대비 1,476.1% 증가해 최대 공급국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는 중국

산 전기차의 공급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K-stat) 기준 한국의 對베

트남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61만3,000달러로 전년 대비 74.1% 감소했다.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전기자동차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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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과 VinFast 중심으로 성장하는 베트남 전기차 시장

전기차 공급망 확대와 부품시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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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경쟁 동향 및 유통구조

VinFast는 베트남 전기차 시장을 대표하는 현지 브랜드로 VF 3, VF 5, VF 6, VF 7, VF 8, VF 9 등 소형차부터

SUV까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택시·모빌리티 수요를 겨냥한 Green 시리즈(Minio Green,

Herio Green, Nerio Green, Limo Green)를 출시했다. 글로벌 브랜드 중 BYD는 Dolphin, Atto 3, Seal 등을 유통

하며 태국 공장 생산 차량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Geely는 소형 SUV EX2(주행거리 약 395km)로

VF 5와 경쟁하고 있다. Wuling은 초소형 Mini EV로 진출해 2026년 후속 모델 Macaron을 준비 중이다. 반면

Tesla와 Leapmotor는 글로벌 상위권이나 베트남 내 판매망·충전 인프라가 제한적이어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유통구조 측면에서 VinFast는 하이퐁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차량을 생산해 전시장·대리점 네트워크로 유통하며, 서

비스센터와 충전 인프라를 연계한 통합 공급망을 구축했다. 또한 계열 모빌리티 기업 GSM(Xanh SM)에 차량을 공

급해 수요 비중이 높다. 반면 BYD, Bestune 등 해외 브랜드는 완성차 수입(CBU) 방식으로 진출했으며, Geely는

현지 파트너 Tasco와 생산공장 설립 및 현지 조립을 추진하고 있어 현지 생산 기반과 수입차 중심 공급망이 공존하

는 구조를 보인다.

관세 및 정책·인증

전기자동차(HS Code 8703.80) 세부 품목 중 8703.80.93(구급차)만 AKFTA·VKFTA 양허품목으로 관세율 0%가

적용되며, 일반 전기 승용차가 포함되는 대부분 품목은 AKFTA 적용 대상이 아니고 VKFTA 적용 시에도 78% 관세

가 부과된다. 정책 측면에서는 시행령 제21/2025/ND-CP호가 자동차 생산·조립용 원자재·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우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시행령 제202/2026/ND-CP호는 BEV 최초 등록세 100% 면제를 2030

년 12월 31일까지 연장(2027년 3월 1일 시행)했다. 결정문 제876/QĐ-TTg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국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BEV 특별소비세는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3%,

2027년 3월부터 4~11%가 적용된다.

시사점

베트남 전기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택시·모빌리티 기업의 전기차 전환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

고 있으나, VinFast가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해 완성차 분야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반면 전기차 생산 확대

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라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충전설비, 전장부품 등 관련 공급망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

다. 따라서 신규 진입 기업은 완성차 시장에서의 직접적 가격 경쟁보다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 기술

력과 품질,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3387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4231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시장 배경 및 동향

베트남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홈뷰티 확산과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대상 품목인 뷰

티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HS코드 8543.70으로 분류되나, 해당 코드가 다양한 전자기기를 포괄하고 있어 관련

통계는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베트남 뷰티 테크 시장규

모는 2026년 4,373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6~2031년 연평균 1.22% 성장해 2031년 4,646만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시장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스킨케어·홈뷰티 관심 확대와 가정용 디바이스 수요 증가가 성장을 견

인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확대되고 K-뷰티 인지도와

맞물리면서 LED 마스크, IPL 제모기, 피부 관리기 등 고기능성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에스테

틱·피부관리실 방문을 일부 대체하는 전문 홈케어 수요도 유입되고 있다.

수입 동향 및 대한국 교역

2025년 베트남의 뷰티 디바이스 관련 품목(HS코드 8543.70) 수입액은 3억5,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6%

증가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49.0%), 한국(6.8%), 미국(4.8%) 순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5년

약 2,398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10대 수입국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전년

대비 162.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중국은 3.7% 감소해 주요 수입국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

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도 브랜드 인지도와 품

질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 동향 및 유통구조

베트남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현지 기업도 자체 브랜드로 참여하고 있으며, 메디큐브,

할리오, 에미에 등이 IPL 제모기, LED 마스크, 갈바닉 부스터, 클렌징 디바이스 등을 출시해 경쟁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중국 유라이크(Ulike) IPL 제모기(1,600만 VND, 608달러), 베트남 에미에(Emmie) IPL 제모기(749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뷰티 디바이스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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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뷰티 확산·스킨케어 관심 증가로 뷰티 디바이스 수요 확대

가격 경쟁력 넘어 품질·브랜드 기반 차별화 필요

한국산 수입 2위…제품 신뢰도·오프라인 체험 채널 확보가 관건



KOTRA NEWS ㅣ 2026년 8월 ㅣ 통권 제72호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8

해외시장뉴스

만 VND, 285달러), 한국 메디큐브(Medicube) 모공 관리기(500만 VND, 190달러)와 LG 프라엘(LG Pra.L) 갈바

닉 부스터(560만 VND, 213달러), 미국 할리오(Halio) 실리콘 LED 마스크(620만 VND, 236달러) 및 클렌징 디바

이스(85만 VND, 32달러) 등이 있다. 가장 대중적인 카테고리는 IPL 제모기로, 온라인에서 300만~600만 동

(114~228달러)대 제품이 시장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피부 기능성 기기 영역에서는 LG 프라엘과 메디큐브가

갈바닉 부스터·모공 관리기 분야를 선도하며, LED 마스크는 할리오부터 LG 프라엘·포레오 FAQ 등 프리미엄 라

인까지 경합 중이고, 클렌징 디바이스는 할리오·포레오·에미에가 선호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유통구조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2026년 기준 오프라인 비중이 77.8%, 온라인이 22.2% 수준이다. 온라인

비중은 이커머스·SNS 쇼핑 활성화로 2030년 24.1%까지 확대되고 오프라인은 75.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나, 직접 체험·상담 후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아 당분간 전자제품 전문점, H&B 스토어, 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

널이 주요 경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및 인증

2026년 기준 뷰티 디바이스(HS코드 8543.70.29)의 베트남 일반 수입세율은 5%이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AKFTA 또는 VKFTA를 활용할 경우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RCEP 적용 시에도 0%이다. 뷰티 디바이

스에 대한 별도의 품목별 인증 제도는 확인되지 않으나, 베트남어 라벨 부착과 원산지·수입자 정보 표시 등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 등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 기능·전원 방식·통신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수출 전 현지 수입자

또는 인증 전문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베트남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이나 중산층 확대, 가처분소득 증가,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 확대

를 바탕으로 성장 여지가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리뷰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는 가

격뿐 아니라 성능, 사용 편의성, 브랜드 인지도, 사후관리 등을 종합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우리 기업은 저가

제품과의 단순 가격 경쟁보다 품질·안전성·사용 효과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더라도 구매 단계에서는 체험과 상담을 중시하므로 온라인 홍보

와 오프라인 체험 채널을 연계한 유통 전략이 효과적이며, 현지 소비자의 피부 고민·선호 가격대·인기 플랫폼 변화

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제품 포지셔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3387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4239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시장 배경 및 전환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으

나,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이용자 확보보다 기존 고객의 충성도와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플랫폼과 셀러들은 데이터 기반 정밀 마케팅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소비자 개개인에

게 다른 상품과 메시지를 제시하는 'AI 기반 초개인화' 전략이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같은 시간

같은 앱에서 동일하게 '운동화'를 검색해도 이용자별로 노출되는 상품·가격·쿠폰이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장 규모 및 플랫폼 현황

Bain & Company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약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최

근 3개년 평균 성장률은 약 19%에 달하고 2030년에는 약 61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동남아 6개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2030년 전망치 기준 인도네시아 140억 달러, 베트남 61억 달러, 태국 59

억 달러, 필리핀 50억 달러 순이다.

2025년 기준 베트남 4대 플랫폼(쇼피, 틱톡샵, 라자다, 티키)의 총 거래액은 약 170억 달러로 전체 시장(약 250억

달러)의 70%를 차지한다. 쇼피가 거래액 101억 달러로 점유율 40.8%, 틱톡샵이 67억 달러로 27.1%를 기록하며

두 플랫폼이 약 68%를 점유해 양강 체제를 형성한 반면, 라자다(4.4억 달러, -41%)와 티키(0.7억 달러, -37%)는

거래액이 크게 감소하며 영향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플랫폼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셀러들이 더 정교한 타겟팅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된 점이 초개인화 마케팅 확산의 직접적 배경이다. 실제 쇼피는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

까지 진행되는 연례 정기 세일 '7.7 시에우 세일(Siêu Sale)'에서 최대 700만 동(약 270달러) 무료배송 바우처, 한

주문에 최대 7가지 혜택을 적용하는 'X7 혜택',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결합한 복합 프로모션으로 트래픽 방어에

나섰다.

해외시장뉴스

“같은 검색, 다른 화면” 베트남 전자상거래,
 AI 초개인화 마케팅이 경쟁력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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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개인화 마케팅의 부상

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과 브랜드는 소비

자의 검색·클릭·구매 이력, 체류 시간 등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개인별로 다른 상품 추천, 할인 쿠폰, 메시

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고객 생애주기 전반의 맞춤형 커뮤

니케이션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 고객에게는 첫 구매 유도형 할인을, 이탈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재구매 유도

형 혜택을 자동 제시하는 방식으로 광고 효율성과 고객 충성도·재구매율을 끌어올린다. 다만 데이터 기반 마케팅

이 고도화될수록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소비자 신뢰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며, 데이터 수집·활용의 투명성

확보가 전략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지목된다.

플랫폼 차원에서도 쇼피·틱톡샵 등 주요 플랫폼은 자체 추천 엔진을 고도화해 입점 셀러에게 데이터 기반 타겟 광

고 도구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 셀러도 대형 브랜드 수준의 정밀 마케팅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플랫폼별 데이터 정책과 광고 단가 구조가 상이해 진출 기업은 채널별 특성을 사전에 파악

하고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지 소비재 유통 바이어 K사 N 대표는 KOTRA 다낭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가격 할인보다 라이브 방송 시간대에 발급되는 한정 쿠폰이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일부 셀러가

쿠폰 발급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해 오히려 소비자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단순하고 직관적인 혜택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향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데이터 기반 정밀 마케팅 역량이 플랫폼·브랜드의 핵

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현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적극 활용하

고, 고객 세그먼트별 맞춤형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현지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3387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4251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시장 배경 및 동향

복합비료(HS Code 3105.20)는 질소(N)·인(P)·칼륨(K) 등 두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함유한 비료로, 대표적으로

NPK 비료가 있으며 벼, 커피, 과수, 채소 등 다양한 작물에 널리 사용된다. 베트남에서 농업은 GDP의 약 1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세계 최대 로부스타 커피 생산국이자 주요 쌀·후추·캐슈너트·과일 수출국의 지위가 농자

재 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형성한다. 정부는 2021~2030 지속가능 농업 및 농촌개발 전략(Resolution 19/NQ-

TW/2022)을 통해 고부가가치·친환경 농업과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육 단계별 영양 관리가 중요한 고

부가가치 작물 확대는 NPK 복합비료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베트남 비료 시장 규모

는 2026년 약 38억5,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2026~2031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3.5%로 전망된다.

수입 동향 및 對한국 교역

베트남은 비료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칼륨비료(Potash), DAP 및 일부 NPK 원료는 해외 공급에 의존한다.

2025년 기준 러시아가 약 1억5,555만 달러로 최대 수입국이며, 노르웨이가 약 3,426만 달러, 한국이 약 2,153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고 벨기에(약 1,385만 달러), 중국(약 1,045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다만 2024년 총계에는 핀

란드로부터의 수입이 2023년 약 54만 달러에서 약 3,436만 달러로 급증해 오집계로 추측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벨라루스산 공급 차질,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 국제 물류비 상승이 복합 작용하며 글로벌 비료 가

격 변동성이 확대됐고,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시장에서도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원자재 확보가 주요 과

제로 꼽힌다.

경쟁 동향 및 유통구조

시장은 국영·민간·해외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로, 국영기업 PVFCCo가 'Phú Mỹ' 브랜드로 요소비료와 NPK를 생산

하고 Vinachem이 Lam Thao, Southern Fertilizer 등 계열사를 통해 공급하며 내수를 주도한다. 민간기업

Baconco는 작물별 맞춤형 NPK와 유기·미생물 비료로 차별화를 추진하며, 한국 휴켐스(Huchems) 기술 기반의

한·베 합작기업 Korea-Vietnam Fertilizer(KVF)는 2024년 PVCFC에 인수된 이후 유통망을 확대했다.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복합비료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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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대화와 고부가가치 작물 확대에 힘입어 복합비료 수요 증가

국내 생산 기반과 수입 공급망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베트남 비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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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해외기업으로는 프리미엄 NPK와 영양관리 솔루션의 Yara International(노르웨이), 수직계열화를 강점으로 하는

EuroChem(러시아), 세계 최대 NPK 생산기업 중 하나인 Kingenta(중국)가 진출해 있다. 유통은 제조·수입업체

에서 지역 총판과 대리점을 거쳐 농가로 이어지며, 대리점이 농가와 가장 밀접한 채널이다. 최근 농업협동조합·대

규모 농업기업 대상 직접 공급도 확대되나 중소 농가는 여전히 지역 판매망 의존도가 높고, 계절성이 강한 품목 특

성상 재고 확보와 물류망 운영, 현지 유통망을 갖춘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관세 및 인증

복합비료(HS Code 3105.20)의 일반 수입세율은 9%, MFN 6%, AKFTA 5%이나 VKFTA 적용 시 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합비료는 농업환경부(MOAE) 소관 품목으로 유통 인정(Recognition Decision)과 국가 품질관리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작물생산법(Law 31/2018/QH14), 시행령 Decree 84/2019/ND-CP 및 개정 시행령

Decree 130/2022/ND-CP에 따라 관리된다. 유통 인정 신청 시 제품 정보, 제조사 확인서, 품질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유해 중금속 함량 초과 또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라벨에는 베트남어

로 제품명, 성분 함량, 사용 방법, 제조사·수입업체 정보, 제조 일자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미준수 시 유통

제한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사점

베트남은 농업 현대화와 고부가가치 작물 확대로 작물별 맞춤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복합비료 수요가 안

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효율·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안정적 공급 능력과 제품 품질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

다. 품질관리와 유통 절차가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제품 등록, 품질 기준, 표시사항 등 관련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

고 현지 유통 경험을 갖춘 파트너와 협력해야 하며, 단순 가격 경쟁보다 작물별 맞춤형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병행

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진출 전략이 될 수 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3387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4255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시장 배경 및 동향

베트남 정부는 「2021~2030 국가 녹색성장 전략」(Decision No.1658/QD-TTg)에 따라 2050년까지 지속가능

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조업 생산과 교통·물류 인프라, 산업단지, 스마트도

시 개발이 확대되며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컬러코팅강판(HS Code 7210.70)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다. 남북고

속철도, 롱탄국제공항 등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로 건설·제조업 부문의 철강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베트남철강협

회(VS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4~2025년 약 2,46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하며 2년 연속 세계 11위 조강 생산국을

유지했고, 2026년 1~4월에는 약 970만 톤을 생산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하며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조강 소비량도 약 92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해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컬러코팅강판은

건축 자재, 자동차 차체, 가전 외장재, 전기·전자 부품 소재 등 제조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인프라 개발

전망에 따라 향후 수요 전망도 밝은 편이다.

수입 동향 및 對한국 교역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23~2025년 베트남의 컬러코팅강판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

년 총 수입액은 약 2억7,705만 달러(약 3,768억 원)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중국이 63.9% 점유율로 최대 공

급국 지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19.1%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4% 감소한 5,296만 달러

로 점유율이 24.4%에서 19.1%로 하락한 반면, 중국산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1억7,69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점유율을 높여 수입시장에서 우위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동향 및 유통구조

컬러코팅강판(PPGI·PPGL) 시장은 현지 제조기업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며, 2023년 생산·판매 실적 기준

Hoa Sen Group이 약 26%, Ton Dong A가 약 17% 점유율을 기록했고 Nam Kim Steel이 뒤를 잇는다. 이들은

모두 GI, GL, PPGI, PPGL을 주력 생산하며, Hoa Sen Group과 Ton Dong A는 건축용·산업용 제품으로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Nam Kim Steel은 북미·유럽·동남아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컬러코팅강판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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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조업 성장에 따른 컬러코팅강판 수요 확대

반덤핑관세 적용 기간 연장에 따른 통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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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해외 기업으로는 Baosteel,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주요 경쟁사로, 포스코는 현지 생산법인을 통해 자동차·가전용

고급 도금강판을 공급하며 Baosteel과 현대제철은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망을 통해 공급한다. 현지 기업이 건축용·

일반 산업용 제품 중심인 반면, 해외 기업은 자동차·가전·고내식성 강재 등 고품질 강판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

고 있다.

유통은 소재 특성상 B2B 공급 구조 중심으로 운영되며 건설자재, 자동차, 가전·전기전자 제조기업에 공급된다.

Hoa Sen Group은 북부·중부·남부에 총 9개 생산공장과 전국 400개 이상의 직영 지점을 운영하고 90여 개 국가·

지역에 수출하며, ERP 기반 통합 관리체계로 지역 판매망에 제품을 공급한다. 해외 기업은 현지 생산거점 보유 여

부에 따라 직접 공급 또는 현지 수입·유통업체를 통한 공급으로 진출 방식이 구분된다.

관세 및 반덤핑 유의사항

HS Code 7210.70 하위 품목(7210.70.12~7210.70.99)의 기본세율은 7.5%, MFN은 5%이며, VKFTA·AKFTA

적용 시 0%가 적용된다. 특히 7210.70.21~7210.70.99 품목은 RCEP 협정관세 0%가 적용된다. 다만 베트남 산

업무역부(MOIT)는 결정문 2822/QĐ-BCT(2024.10.24.)를 통해 중국 및 한국산 일부 컬러코팅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 적용키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HS Code 7210.70 계열(7210.70.12, .13, .19, .21, .29, .91,

.99)과 7212.40, 7225.99, 7226.99 계열 일부 품목이며, 적용기간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2029년 10월 23일

까지다. 열간 압연 강철이 기본층인 제품, 도색되지 않은 표면 제품, 전자·가정용 전기 산업용 고품질 PCM 및 VCM

컬러 코팅 강재, 화력발전소용 PVDF 코팅 강재, 국내 생산이 불가한 컬러 강철 제품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나, 세관·

검사기관 검사 또는 무역구제국(TRAV) 조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산은 기업별로 차등 적용되어 동국제철 10.48%,

KG동부제철 4.95%, 그 밖의 한국 생산·수출기업에는 19.25%의 세율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수입 상

업용 제품은 Decree No. 111/2021/ND-CP에 따라 제품명, 원산지,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 등 의무 표시사항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시사점

베트남 철강산업은 현지 기업 중심으로 조강과 열연강판(HRC)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상공정부터 하공정까지 통합

생산체계 구축이 진행되면서 공급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용 철강재의 수입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

아지는 추세다. 반면 자동차, 가전, 산업용 패널 등 제조업 성장으로 코팅강판 등 고부가가치·고기능성 철강제품 수

요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상공정 범용 철강재보다 고부가가치 하공정 제품 중심의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HS Code 7210.70 계열은 한국산에 반덤핑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수출

전 기업별 반덤핑관세율과 적용 제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외 품목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베트남 세관 및 무역구제국의 검사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3387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42538&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시장 배경 및 동향

베트남은 중산층 확대와 가처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기존 생필품 중심에서 취

미·교육·프리미엄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라부부 등 아트토이와 캐릭터 피규어의 인기가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며 어린이 중심이던 완구 소비가 키덜트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베트남 완구시장은 교육용 완구, 라이

선스 완구, 피규어, 아트토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총 인구 약 1억 230만 명을 보유하고 20~39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를 유지

하고 있으며,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상품 소매판매 및 소비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해 내수 소비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6년 베트남 완구시장(Toys & Games

기준) 규모는 약 11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CAGR) 4.37%를 기

록하며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확대와 함께 교육용 완구와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다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며, 2025년 개최된 베트남 아동용품 및 장난감 국제전시회(VIETNAM

IBTE EXPO 2025)에서도 교육용 완구, 라이선스 완구, 피규어·아트토이, 영유아용 제품 등을 핵심 전시 품목으로

구성해 교육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장 수요를 반영했다.

수입 동향 및 對한국 교역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23~2025년 베트남의 완구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 완구(HS

Code 9503.00) 총 수입액은 약 2억 6,164만 달러(약 3,660억 원)로 전년 대비 45.71% 증가했다. 중국이 83.3%

점유율로 최대 공급국 지위를 유지했고, 인도네시아 2.3%, 대만 2.0%, 헝가리 1.1% 순이며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유럽 국가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산 수입은 전년 대비 159.1% 증가한 28만 5,000달러를 기록했으나

전체 비중은 0.1%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해당 수입통계는 베트남의 직접 수입 기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브랜드 경쟁구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을 비롯한 해외 완구 브랜드의 일부 제품은 중국 또는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을 통한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어

제3국을 통한 수입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으며, '잔망루피', 'BT21' 등 한국 IP 기반 캐릭터 상품은 MINISO 등 중

국계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한국 브랜드의 진출 규모가 수입통계에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완구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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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완구시장 성장

온라인 유통 확대와 교육용·라이선스·캐릭터 완구 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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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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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경쟁 동향 및 유통구조

베트남 완구시장은 해외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가 경쟁하는 구조로, 해외 브랜드는 라이선스·캐릭터·교육용 완구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현지 브랜드는 교육용 목재 완구와 영유아 완구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

하고 있다. 대표 현지 브랜드 윈윈토이(Winwintoys)는 목재가공기업 득탄(Đức Thành, GDT)이 운영하는 목재 완

구 브랜드로 교육용 목재 완구와 퍼즐을 주력으로 50여 개국 수출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토나(Antona)는 영유아

교육용 완구를 중심으로 전국 대형마트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브랜드로는 레고(LEGO), 마텔(Mattel), 해

즈브로(Hasbro), 반다이(Bandai) 등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팝마트(Pop Mart)가 라부부, 스컬

판다, 몰리 등 아트토이·피규어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 완구는 해외 제조사 제품이 현지 수입·유통업체를 거쳐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대표적인 현지 수입·유통업체로는 Viet Tinh Anh, Golden Kids, Phuong Nga 등이 있으며, 오프라인 채널은 고

(GO!), 이온몰(AEON Mall), 롯데마트(Lotte Mart) 등 대형마트·쇼핑몰과 마이킹덤(My Kingdom), 티니스토어

(TiNiStore), 토이시티(ToyCity) 등 완구 전문 소매점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유통은 쇼피, 틱톡샵, 라자다, 티키 등

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Vietnam Briefing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260~2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쇼피와 틱톡샵이 각각 56%, 41% 점유율로 전체 거래액의 약 97%를 차지했다. IP(라이선스) 완

구는 IP 보유사의 캐릭터·콘텐츠를 활용해 제조사가 생산한 뒤 현지 수입·유통업체를 거쳐 유통되며, 디즈니·산리

오·포켓몬 등 해외 IP 기반 완구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잔망루피, 캐치! 티니핑 등 한국 IP 기반 상품도 소비자 접

점을 확대하고 있다.

관세 및 인증 유의사항

HS Code 9503.00 하위 품목(9503.00.10~9503.00.99)은 품목 분류에 따라 기본세율 15~30%, MFN 10~20%

가 적용되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VKFTA 및 AKFTA 협정세율 적용 시 전 품목에 0%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측면에서는 수입 완구가 과학기술부 시행규칙(Circular 09/2019/TT-BKHCN)에 따른 국가기술규정

(QCVN 03:2019/BKHCN)의 적용 대상으로, 물리·기계적 안전성, 화학물질 함량, 가연성, 표시사항 등에 대한 안

전기준을 평가받는다. 수입·유통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규정에 따른 안전시험 및 적합성평가를 거쳐 적합성 표시

(CR Mark)를 부착하고 베트남어 라벨 등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수입 어린이 완구는 100% 신제품이어

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Circular 26/2018/TT-BVHTTDL)에 따라 제품의 내용·형태·디자인이 아동의

교육 및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통관 시 시험성적서와 적합성평가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다.

시사점

베트남 완구시장은 구매력 향상과 소비 형태 다변화에 따라 단순 놀이용 제품 중심에서 교육용 완구, 라이선스 완

구, 피규어, 아트토이 등 취미·수집형 소비를 포함하는 시장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IP 기반 캐릭터 상품의

유통이 확대되고 키덜트 소비층까지 시장이 넓어지면서 단순 가격 경쟁보다 콘텐츠와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캐릭터 상품과 디자인 경쟁력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현지 유통망 및 라이선스 전략이

시장 진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3387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254%2C403%2C257&pNttSn=24288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pStartDt=&pEndDt=&sSearchVal=%EB%B2%A0%ED%8A%B8%EB%82%A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B%B2%A0%ED%8A%B8%EB%82%A8


Project Title Vinh Hai-Vinh Chau Nearshore Wind Power Plant

Project developer Gelex Group

Project Duration 2026-2028 Total Cost [USD] US$ 226 million

Location of the Project Vinh Hai Commune, Vinh Chau Town, Can Tho

Funding Source Owner’s Equity (20%) and Loan (80%)

Ordering Method ICB

Type of bid

Investor selection ( ) / F/S ( ) / PMC (  ) / Basic Design ( ) / 
 Detail Engineering ( ) / FEED ( ) / Procurement (√)/ EPC (√) /

Construction (√) / Construction supervision (√) / Commissioning ( ) /
O&M (√) /  Others(description)

Bid Deadline Q1/2027 Bidder Selection
Method

To be decided

Project Profile 
(Background and
Summary of the

Project) 

Main information:
Total area: 400 ha
Capacity: 129 MW
Number of turbines: 30 turbines (~4MW)
Turbine height: 140 m
Power generation capacity: 373-429 million kWh/year
The project's operating period: 50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vestor approval decision.

Tentative Progress:
6/2026: Approval of Investment policy
Q4/2026: FS approval
Q1/2027: Bidding
Q2/2027: Construction
Q4/2028: COD

프로젝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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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h Hai-Vinh Chau Nearshore
Wind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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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 美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실시,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

◈ ITIF, 관세 확대 시 AI·데이터센터 비용 증가 및 ICT 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 지적

◈ 업계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관세의 산업 경쟁력 영향에 대해선 논쟁 확대 양상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 BIS, 적격 공급자 목록 제도 도입... 신뢰 가능한 공급망 중심 규제 체계 구축

◈ 美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규제, '개별 심사'에서 '사전 승인' 체계로 전환

◈ 우리 기업, 적격 공급자 자격 선점으로 대미 공급망 진출 기회 확대 기대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원자력 산업 재건 정책 본격 추진

◈ 미 에너지부, 175억 달러 대출로 원자로 10기 착공 지원

◈ 전문가, 공급망 재건에는 긍정적이나 재원 확보와 일정 실현 가능성에는 신중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4272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EB%AF%B8%EA%B5%AD&pRegnCd=&pNatCd=&pKbcCd=&pIndustCd=&pNttCtgrySn=&LCLSF_CD=&CLSF_CD=&sSearchVal=%EB%AF%B8%EA%B5%A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42724&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EB%AF%B8%EA%B5%AD&pRegnCd=&pNatCd=&pKbcCd=&pIndustCd=&pNttCtgrySn=&LCLSF_CD=&CLSF_CD=&sSearchVal=%EB%AF%B8%EA%B5%A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4279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EB%AF%B8%EA%B5%AD&pRegnCd=&pNatCd=&pKbcCd=&pIndustCd=&pNttCtgrySn=&LCLSF_CD=&CLSF_CD=&sSearchVal=%EB%AF%B8%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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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위 교역 대상국이자 1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우리 소비재 수출 4위국이자 1만 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026 하노이 한류박람회(KBEE 2026 Hanoi)'와 '아세안 K-푸

드페어(ASEAN K-Food Fair)'가 통합 개최됐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류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와,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푸드페어가 한

자리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한류박람회에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패션의류 분야 국내 기업 107개사와 베트남‧동남아 지역 바이어 280여 개

사가 참가해 총 1,51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3,30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과 계약이 성사됐

는데, 이는 2022년 개최된 하노이 한류박람회 당시 실적(1,5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한류 스타 '위너'와 '피프티피프티'의 공연, K-라이프스타일 토크쇼, K-뷰티 체험 프로그램이 현지 젊은 소비층

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베트남 하노이서 '한류박람회'‧'K-푸드페어' 통합 개최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코리아 협의체�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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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read Factory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기업 탐방

한국의 베이커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베이커리 브랜드

B r e a d  F a c t o r y  김 상 현  대 표  인 터 뷰

C O M P A N Y  A T  A  G L A N C E  ·  회사  개요

F O U N D E D

2019
베트남 하노이 설립

D I R E C T  S T O R E S

5개
하노이 직영 매장 운영

F A C I L I T Y

자체 생산공장
Central Kitchen
직접 제조 · 품질 관리

안녕하세요. Bread Factory 김상현입니다.

Bread Factory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설립된 한국식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하노이를 중

심으로 5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공장(Central Kitchen)을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베이커리에서 빵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 매장 운영, B2B 공급까지 모

두 직접 수행하는 식품 제조 및 외식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호텔, 카페, 리테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도 확대

하고 있으며, 호텔, 편의점 등 거래처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OEM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한국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베트남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시장 환경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를 만드는 것입니다.

베트남 소비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러한 변화에 맞춰 품질과 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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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A X I S  0 1  ·  D I R E C T  R E T A I L

첫 번째, 직영 베이커리 사업

현재 하노이에서 여러 직영 매장을 운영하며 매일 신선한 빵과 디저트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베
이커리 제품을 기본으로 하지만, 베트남 현지 고객의 기호와 소비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품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 X I S  0 2  ·  B 2 B

두 번째, B2B 사업

호텔, 레스토랑, 카페,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고객에게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단순 납품이 아닌
메뉴 개발과 품질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성급 호텔과 협업하여 시즌 제품을 공동 개
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X I S  0 3  ·  M A N U F A C T U R I N G  &  O E M

세 번째, 제조 및 OEM 사업

자체 HACCP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는 냉동생지(Frozen Dough), 냉동 디저트 등 제조 기반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품
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베트남 식품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기업 탐방

Bread Factory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취향을 담은 하노이 프리미엄 매장]

저희는 앞으로 단순한 베이커리 브랜드를 넘어, 베트남에서 신뢰받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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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기업 탐방

베트남은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이 크며,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과 프리미엄 식품 시장은 소비 수준의 향상과 함

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것도 큰 특징입니다. 온라인 주문과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적극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

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베트남 시장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등장합

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만 좋은 것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운영 효율, 브랜드 가치, 고객 경험, 품

질 관리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도 빠르게 바뀌기 때

문에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경쟁도 빠르게 심화되는 시장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 카페 감성의 로비부터 초록빛 테라스, 베이커리 진열장까지 담은 매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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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매뉴얼과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다져진 Bread Factory 직원들의 모습 ]

Q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A

기업 탐방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품보다 '사람 '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과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변수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베트남은 젊고 우

수한 인재가 많지만, 외식업 특성상 인력 이동이 비교적 잦고 숙련된 직원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

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했

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 레시피와 작업 매뉴얼을 구축하고,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생

산공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

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반드시 베트남에

서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고객의 의견을 듣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이러한 과정이 지금의 경쟁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성공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시장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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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A

1
소비자의 구매력, 경쟁 상황, 가격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제품도 시장에서 성공하
기 어렵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M A R K E T  R E S E A R C H

2
채용, 조직문화, 고객 서비스, 마케팅, 운영 방식까지 모두 현지 시장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현지화는 제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F U L L  L O C A L I Z A T I O N

3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와 고객 경험의 축적이 결
국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 O N G - T E R M  V I E W

4
현지 직원을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교육과 권한을 부여한다면, 기
업은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I N V E S T  I N  L O C A L  T A L E N T

Bread Factory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베이커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베이커리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김상현 · Bread Factory 대표

기업 탐방

베트남은 분명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공했으니 베트남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품질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B2C뿐 아니라 B2B와 식품 제조 분야까지 사

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식품 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양

국 기업 간 협력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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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법 세부 시행규정인 시행령 제224/2026/ND-CP호에 근거

하여, 정부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

dichvucong.gov.vn / vpcp.dichvucong.gov.vn)에서 기존 아이디를 통

한 로그인을 전면 중단하고 반드시 법인 VNeID를 통해서만 접속하도록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VNeID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이나, 법

인 대표자(법인장) 개인 VNeID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대표자는 반드

시 베트남에 직접 입국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작년 VNeID 제도 시행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정기 투자보

고,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발급 및 변경 신청, 근로자 사

회보험료 신고, 세무 신고 등 회사의 존속과 운영에 직결되는 행정절차

를 법인 VNeID를 통해 진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1.들어가며

법률

7월 20일부터 베트남 정부 포털 로그인 방식 변경
VNeID로 일원화

이번 조치는 갑자기 도입된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VNeID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VNeID는 문자

그대로 "베트남의 전자신분증(e-ID)" 제도로, 실물 신분증 소지 없이 온라인상에서 발급·관리되는 전자 신원제도로서 스마트

폰 앱 하나로 신분증명과 각종 행정 처리를 가능케 하는 전자정부의 핵심 제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는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제69/2024/ND-CP호입니다. 특히 이 시행령은 국가공공

서비스포털 등에서 사용하던 기존 계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VNeID를 통해서만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즉, 본 조치는 작년부터 예고 시행되어 온 정책의 한 단계에 해당하며,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2. VNeID 제도

3. 외투기업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본 제도는 편리함을 지향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 VNeID와 외국인 대표자의 VNeID 발급 순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제도는 "베트남 내국인"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이기에, 신규 법인의 VNeID 발급은 법인 대표자의 개인

VNeID 발급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법인 대표자의 개인 VNeID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법인 VNeID의 발급 자체가 불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새로이 안내된 정책과 같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VNeID

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대표자의 VNeID가 먼저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새로이 안내된 정책과 같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VNeID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대표자의 VNeID가 먼저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1) 법인설립 → (2) 법인대표자에 대한 노동국 채용공고 → (3)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 (4) 외국인 대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 (5) 거주증 발급 → (6) 대표자 VNeID 발급 → (7) 법인 VNeID 발급

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직원 고용, 사회보험, 세무, 행정 신고 등이 가능해지므로, 법인의 실질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기존 세무코드 발급 및 법인인감 발급 이후부터 추가로 수개월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 단계는 순

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전체 절차의 지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외

국인 투자자의 실제 사업개시까지 예상치 못한 긴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트남인 대표자라면 애초에 VNeID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외국인 대표자인 경우에는 신규 VNeID 발급이 요구되어 매우 복잡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VNeID가 발급되므로,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VNeID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

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 발급 절차는 비교적 잘 안내되어 있는 반면, 변경에 관한 절차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실

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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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시작된 제도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복수대표자 구조의 활용입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2인 이상의 법인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유효한

VNeID를 보유한 자를 공동 법인장으로 등재하여 초기 셋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해당 임시 법인장을 사업자등

록증상에서 제거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추가로 더 필요하며, 내부 통제 등의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장의 VNeID 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발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위 내용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해결 방안입니다.현재는 아직 신규 외국인 투자자

를 위한 대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4. 마치며

전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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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베트남에서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되

고 있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제성

이슈나 특정 법인의 개별 사안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회계·세무와 관련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법인이 공통적으로 관

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는 기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리스크, 법인세 비용부인으로 이어진다

회계 

1. 노동법 관련 – 단기 파견근로자

최근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지

역에 소재한 법인들 사이에서 노동법

관련 이슈가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법 관련 시행령인 Decree

No. 145/2020/ND-CP(2020년 12월

14일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제는 바로 '단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구

체적으로 풀어보면, 각 법인이 정식 근

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

시적·임시적으로 외부 인력공급업체

를 통해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현장

에 투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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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2. 노동법 관련 – 연간 초과근무시간의 적용

위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직군을 법으로 20가지 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위 표 참고).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제조법인 입장에서 제조·생산현장에 투입 가능한 직군으로 외부 인력파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각 법인에 최대한 많은 직접고용을 하도록 유도

하는 정책적 취지 때문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 최

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제조법인 입장에서 직접고용 형태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열거된 허용 직군이 아님에도 외부로부터 일시적·임시적으로 인력을 파견받아 제조·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 위반으로 인해 법인세법상 비용부인(즉,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하노이 인근 북부지역의 여러 법인들 사이에서 위 내용이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규정과 처분은 오래전

부터 존재해 온 것이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최근에서야 문제되기 시작한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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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법 Labor Code No. 45/2019/QH14(2019년 11월 20일자) 제107조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

습니다.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을 위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위 내용 가운데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상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

며, 주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 12시간, 1개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근무시간은 원칙적

으로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조 3항에는 연간 300시간까지 허용되는 산업·업종에 대한 기준도 열거

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

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200시간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설령 연간 300시

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제조·생산법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세법에서도 이러한 노동법상 규정을 위

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세무상 비용부인(즉, 손금불산입) 처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역시 앞서 1번에서 언급한 외주인력 이슈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라는 점을 알아두시

기 바랍니다.

회계 

맺음말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

렸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슈가 과거 세무조사에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는 세

무조사관들이 위 사항 외에 더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 많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당 이슈를 해소한 경우일 뿐이

므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도 새로운 내용으

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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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면세품 영업 제도의 전면 개편
Decree No. 273/2026/ND-CP · 2026.8.21 시행

D E C R E E  N U M B E R  ·  시행령

No. 273/2026 ND-CP 2026.08.21
E F F E C T I V E  D A T E

D E T A I L S

01

01

베트남 정부는 2026년 7월 7일 「면세품 영업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273/2026/ND-CP)」을 공포하였으

며, 동 시행령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면세품의 수입부터 보관, 이동, 판매 및 사후관

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면세품 관리제도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세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세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반의 통

관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면세품 역시 전자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면세품 이동

및 재고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공포: 2026.7.7

주요 개정사항
Decree No. 273/2026/ND-CP · 2026.8.21 시행

N O .  0 1

①
면세품 관리의 전자화 확대

면세품의 반입 · 이동 · 판매 · 사후관리 전 과정을 세관 전자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기존 서면·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대폭 축소된다.

먼저, 면세품의 반입, 보관, 이동, 판매 및 재고관리 전 과정은 세관 전자처리시스템(Customs e-data

processing system)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창고 또는 면세점으로 물품을 반입하기 전에 세관 전자처리시스템을 통해 물품 정보를 제출하

여야 하며, 면세품의 이동 및 판매 내역 또한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면세품의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한 후, 시스템이 복구된 시점부터 24시간 이

내에 동일한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적 관리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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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026.7.7

N O .  0 2

②
면세품 반입 세관 승인 절차 명확화
세관은 신청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어, 처리
시한과 사유 통보 규정이 정비된다.

면세사업자가 국내에서 면세창고 또는 면세점으로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 전자처리시스템을 통

해 물품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정하

였습니다. 승인된 경우에만 해당 물품을 면세창고 또는 면세점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세관의 승인 절차와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면세품 반입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

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N O .  0 3

③
위험관리 기반 세관 감독 강화
Risk Management 방식에 따라 실물검사 · 재고조사 · 서류검증 · 불시점검을 결합한 다층적 감
독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시행령은 면세품 관리에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원칙을 적극 반영하여 세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

하였습니다.

세관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 실물검사 

재고조사 및 재고 대조 

관련 서류 검증 

불시 현장점검 

또한 제출된 자료와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확인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 및 확인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면세품의 불법 유통 및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면세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N O .  0 4

④
면세품 이동 절차의 세분화
면세품 이동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전자신고 · 승인 · 운송관리 절차를 별도로 규
정한다.

아울러 면세품의 이동 유형별 신고 및 관리 절차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창고 간 물품 이동 

면세점 간 물품 이동 

면세창고와 면세점 간 물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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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창고와 면세점 간 물품 이동 

서로 다른 세관 관할구역 간 물품 이동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기내 면세판매를 위한 물품 이동 

각 이동 유형별로 전자신고 절차, 세관 승인 방식 및 운송관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은 운

송 과정에서 봉인(Seal) 조치 또는 실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면세품 이동 경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

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N O .  0 5

⑤
「VIETNAM DUTY NOT PAID」 표시 관리 강화

면세품 표시(「VIETNAM DUTY NOT PAID」)의 제거는 반드시 세관 공무원 입회 하에서만 이루
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된다.

시행령은 담배, 시가, 주류, 맥주 등 일부 면세품에 대하여 「VIETNAM DUTY NOT PAID」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물품을 국내시장으로 반출하거나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당 표시

를 제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면세품이 국내시장에 무단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면세품과 일반 과세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관리조

치로, 세관이 표시 제거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면세품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02 이동 유형별 신고 절차 사전 점검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
5가지 이동 유형에 대응하는 신고 채널, 문서 템플릿, 승인 리드타임을 미리 정의한다.

03 재고·거래내역 상시 관리 및 증빙자료 유지
실물검사 · 불시점검에 대비하여 재고 실측 정확도, 문서 백업, 이동 이력의 감사 추적성을 확보한다.

▶  N O T E  ·  참고
입국자 면세한도는 기존 Decree 134/2016/ND-CP 기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는 없음.

전자시스템 신고·승인 절차 준수 체계 구축
세관 전자처리시스템 계정, 권한, 표준업무절차(SOP)를 사전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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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감경 효과

A U T H O R  ·  C O N T A C T

작성

[이여람 관세사]
KOTRA 하노이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문의

T [024-3946-0511 (620)]
E [yeoram@kotra.or.kr]

최근 베트남 세관은 원산지 검증 강화, 전자통관 확대, 위험관리 기반 검사체계 도입 등 통관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품 역

시 반입, 이동, 판매 및 재고관리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세관의 사후점검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이 가

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면세품 영업제도 자체의 변화라기보다, 베트남 세관의 관리 패러다임이 전자적 관리와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

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우리 기업은 개별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베트남 통관제도의 전반적

인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  사  점

베트남 세관 행정, 전자화 ·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

이번 시행령은 면세품의 반입, 보관, 이동, 판매 및 재고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세관의 위

험관리 기반 감독을 확대함으로써 면세품 영업과 관련된 기업의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면세사업자

는 세관 전자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품의 이동 및 재고 현황을 정확하게 관

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면세품 이동 유형별 신고 절차가 세분화됨에 따라 물류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관이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실물검사, 재고조사 및 불시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면세사

업자는 재고기록과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상시 유지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면세품 구매 대상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입국자의 면세 한도는

기존 「Decree No. 134/2016/ND-CP」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어 면세 한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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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안 성응에안 성응에안 성응에안 성 I. 기본정보 

II. 투자 환경 

    1. 교통시스템      

    2. 관광 및 자연자원

    3. 산업단지·경제구역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성     

    4. 투자 인센티브 정책

 III. 외국인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 현황

    2. 한국 투자 현황

 

IV. 산업단지 현황

V. 유망 투자 분야

 

VI. 투자 유치기관 정보

자료원: 응에안성 투자·무역·관광진흥센터



구분 내용

면적-인구

면적 : 16,487 평방 킬로미터 (전국 4위)

인구 : 약 383만 명

도시화율: 18.5%

지정학적 위치

베트남 북중부 지역 중심에 위치하며, 라오스 북·중부 및 태국 북동부 물류를 끄어러(Cửa

Lò)항과 연결해 ‘동서경제회랑’을 보완하는 ‘동서 연결 물류 거점’ 역할 수행.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291km 위치함.

행정·경제 중심지는 ‘빈(Vinh)’시임.

교통 시스템

도로: 국도 1A, 동부 북남고속도로, 호찌민도로(국도)

철도: 북남철도 통과, 빈(Vinh)역(1급 역사)

항공: 빈 국제공항 운영(국내선 및 일부 국제선)

항만: 끄어러 심해항(최대 3만 DWT급 선박 접안 가능), Vissai 국제항

GRDP 성장률 /1인당
GRDP 성장률: 2025년 8.44%, 2026년 상반기 9.65%

1인당 GRDP: 2,689달러

경제 규모

산업별 성장률

수출(2026년 상반기): 약 31.5억 달러

수입(2026년 상반기): 24.26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제조업/건설업 (13.35%), 서비스 (7.5%),

농림수산업 (2.66%)

경제구조
제조업/건설업 : 30.89 %   l       서비스업 : 43.7 %

농림어업 : 20.9 %              l       생산물세 (보조금 차감): 4.51%

인적자원

경제활동인구: 약 2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52%)

직업훈련 이수율: 43%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률: 28.5%

평균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준

제2지역: 빈(Vinh)시, 끄어러(Cửa Lò)·타이호아(Thái Hòa)·호앙마이(Hoàng Mai)시 및 흥

응우옌(Hưng Nguyên)·응이록(Nghi Lộc)·지엔쩌우(Diễn Châu)·꾸인르우(Quỳnh Lưu)현

(최저임금: 월 473만 VND(약 27만 원))

제3지역: 응이단(Nghia Dan)·꾸이헙(Quy Hop)현 (최저임금: 월 414만 VND(약 24만 원))

제4지역: 응에안성 기타 지역 (최저임금: 월 370만 VND(약 21만 원)

외국인 투자 

(2025년 12월 기준)

총 외국인투자 : 140건 FDI 프로젝트에 US 42억 달러

한국 투자 : 30건 프로젝트에 US 25억 달러

한국 투자 순위: 금액 1위, 프로젝트 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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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E AN 성의 위치 

응에안 성의 위치 

도로: 국도 1A, 동부 북남고속도로를 통해 하노이, 하이퐁항 및 남부 지역과 연결(하노이·하이퐁항까지

약 3~4시간). 

내륙수로: 총 연장 약 1,200km의 하천망을 보유, 건설자재·농산물·벌크화물 운송에 활용. 

철도: 북남철도(94km)가 통과하며, 빈(Vinh)역은 북중부 지역의 주요 물류 거점. 

항공: 빈 국제공항을 통해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등 주요 도시와 연결. 

항만: 끄어러(Cửa Lò) 항만 및 심해항 보유, 최대 5만 DWT급 컨테이너선 접안을 위한 확장 사업 추진.

1. 교통 시스템

II. 투자 환경

2. 관광 및 자연자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용지 개발 잠재력 보유 

견고한 지반으로 공장 기초공사 비용 절감 가능 

람강(Sông Lam) 등 풍부한 수자원으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끄어러 해변, 김리엔 국가특급유적지, 푸맛 국립공원 등 관광·문화 자원 보유



37KOTRA NEWS ㅣ 2026년 8월 ㅣ 통권 제72호

이달의 유망성�투자�정보

응에안 동남경제구역: 2026년 확장 승인으로 총면적 104,269.94ha 규모. 베트남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핵심 투자 거점.

핵심 산업단지 육성: VSIP 응에안, WHA Industrial Zone 1, 호앙마이(Hoàng Mai)를 중심으로 첨단·고부가가

치 FDI 유치 추진.

3. 산업단지·경제구역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성

4. 투자 인센티브 정책

동남경제구역 입주기업 경제구역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첨단기술·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법인세: 15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법인세: 최초 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수입관세: 고정자산용 설비·기계 면

세, 원자재·부품 5년간 면세 

토지임대료: 최대 15년 면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세 2

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고정자산용 설비·기계 수입관세 면제 

지역에 따라 토지임대료 3~15년 면제

최대 30년간 특별 우대 법인세율 등

추가 세제 혜택 적용 가능 

동남경제구역 근무 고급인력 대상

개인소득세 50% 감면

III. 외국인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 현황

2025년 12월 기준, 응에안성에는 유효 FDI 프로젝트는 140건, 누적 등록투자액 42억 달러 이상을 기록. 

특히 2026년 상반기 FDI 유치액은 24억 1천만 달러 이상으로, 베트남 전국 5위를 차지함.

응에안성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주요 분야
투자자/

국가

 투자 규모 

(백만달러)

1 Goertek Technology Vina 전자부품, 이어폰 및 통신장비 생산 (WHA 산업단지) 중국 500

2 Everwin Precision Vietnam 전자부품 및 자동차 부품 생산 (VSIP 산업단지) 중국 200

3 Ju Teng (Vietnam) 노트북·태블릿 외장 부품 생산 (Hoàng Mai I 산업단지) 대만 200

4 Luxshare-ICT Nghệ An 전자기기, 케이블 및 스마트기기 생산 (VSIP 산업단지) 중국 150

5 Foxconn Nghệ An 전자부품 및 네트워크 장비 생산 (WHA 산업단지) 대만 100

6 Runergy PV Technology 단결정 실리콘 및 실리콘 웨이퍼 생산 (Hoàng Mai I 산업단지) 중국 293

7 Innovation Precision Vietnam 스마트 전자제품용 알루미늄 부품 생산 (VSIP 산업단지) 중국 165

8 Sunny Optical Technology 광학렌즈 및 카메라 모듈 생산 (WHA 산업단지) 중국 150

9 Yadea Vietnam 스마트 전기오토바이 조립공장 (Tân Kỳ 산업단지) 중국 100

10 Matsuoka Nghệ An Garment 의류 생산 및 수출 (VSIP 산업단지) 일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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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기준 누적 유효 한국 투자는 30개 프로젝트, 총 25억 달러 규모임.

순번 프로젝트명 주요 분야 위치
 투자 규모 

(백만 USD)

1 꽝랍 LNG 복합화력발전소
LNG 복합화력발전 및 LNG 저장·인

수기지 건설

응에안 동남경제구역

(Quỳnh Lập)
2,200

2 Sangwoo Vietnam 봉제공장 고급 의류 생산 및 수출 VSIP 응에안 산업단지 35

3 Woochang Vietnam 공장 자동차 부품 및 기계부품 생산
남껌(Nam Cấm) 산업단

지
12

4 BSA Vietnam 전자공장 PCB 및 전자부품 생산 WHA 응에안 산업단지 15

5 Em-Tech Nghệ An 공장 휴대전화 스피커 및 음향기기 생산 VSIP 응에안 산업단지 11

6 Havina Nghệ An 섬유·봉제 프로젝트 스포츠 장갑 및 의류 생산·수출
응에안성 지엔쩌우현

(Diễn Châu)
10

산업단지 명 설립연도
총면적

(ha)
주요 내용

Nam Cấm 산업단지 2005 327.83

동남경제구역 최초 산업단지로 끄어러항 및 빈시와 인접.

입주율: 약 98%

임대료: 70~100 USD/㎡(임대기간 기준, 참고가격)

유치 업종: 기계, 전자, 식품가공, 건축자재, 물류, 지원산업, 소비재 제조

Thọ Lộc 산업단지 2010 1,159

대규모 산업단지로 첨단산업 및 중공업 육성 예정.

입주율: 약 1.5%

임대료: 프로젝트별 협의

유치 업종: 첨단산업, 전자, 기계, 신소재, 전기장비, 지원산업, 물류

VSIP Nghệ An 산업단지 2015 750

국제표준 산업단지로 빈시(2km), 빈국제공항(4km), 끄어러항(15km)과 인접.

입주율: 89~91%(2025년 기준)

임대료: 100~130 USD/㎡(참고가격)

유치 업종: 전자, 전기장비, 자동차부품, 식음료(F&B), FMCG, 제약, 포장재,

첨단산업, 지원산업

IV. 산업단지  현황
응에안성에는 총 11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동남경제구역 내 5개 산업단지(호앙마이 산업단지는 Hoàng Mai

I·II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산정) , 동남경제구역 외 6개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음. 

2030년까지: 동남경제구역 내 17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며,2030년 이후 총 23개 산업단지로 확대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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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명 설립연도
총면적

(ha)
주요 내용

Hoàng Mai I 산업단지 2019 264.77

동호이항 및 국도 1A와 인접한 산업단지.

입주율: 약 7.4%

임대료: 60~90 USD/㎡(참고가격)

유치 업종: 제조·가공, 기계, 전자, 건축자재, 지원산업, 물류

Hoàng Mai II 산업단지 조성 중 335.23

Hoàng Mai 산업단지 확장단계로 동호이항 연계 해안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중

입주율: 약 5.1%(인프라 개발 중)

임대료: 미공개

유치 업종: 제조업, 지원산업, 기계, 전자, 물류

Đông Hồi 산업단지 2014 600

동호이 심해항과 인접한 해안 산업단지.

입주율: 약 83%

임대료: 45~70 USD/㎡(참고가격)

유치 업종: 중공업, 철강·금속, 에너지, 기계, 건축자재, 화학, 항만물류

V. 유망 투자 분야
전자·반도체 산업: 스마트 전자부품, 반도체 칩, 통신장비 제조(Goertek, Luxshare, Foxconn 등 기존 산업

생태계 활용 가능) 

자동차 부품 산업: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및 와이어 하네스 제조(전기차 공급망 중심으로 육성) 

친환경 산업 및 재생에너지: 태양광 모듈 생산, 친환경 LNG 발전 프로젝트 등 

물류·항만 인프라: 끄어러(Cửa Lò) 심해항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창고 및 컨테이너 항만 서비스 투자 유망

기관명 담당자 / 직위 연락처

응에안성 동남경제구역 관리위원회 Lê Tiến Trị / 위원장

Tel: +84-238-3832-356

 E-mail: banqlkkt@dongnam.nghean.gov.vn

 Website: dongnam.nghean.gov.vn

응에안성 투자·무역·관광진흥센터

(NAPC)
센터장

Tel: +84-238-3562-258

 E-mail: napc@nghean.gov.vn

 Website: investment.nghean.gov.vn

VI. 투자 유치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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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K-뷰티, 우리 기업의 일본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링크

| 산업입지 정책동향 (2026년 상반기)

보고서 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4259&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4254&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41KOTRA NEWS ㅣ 2026년 8월 ㅣ 통권 제72호

이달의 전시회

2026년 17회차를 맞이하는 베트남 유일의 치과 산업 전시회이자 하노이·호치민 교차 개최 및 주요 기관

(VOSA, NHOS, FDI) 공동 주최의 공신력 있는 행사. 베트남 전역의 바이어를 유치하여 동남아 치과 시

장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검증된 B2B 플랫폼. 최신 혁신 제품 전시와 깊이 있는 학술 토론이 공존하는 치의

학 산업 교류의 중심지.

상세 정보

2026 베트남 호치민 치과의료기기 전시회

기간

2026.08.27 - 29

규모

6,000M²

장소

베트남 통일궁

전시품목

치과 진료 장비 및 용품, 치과
연구실 용품, 치아 감염 관리
및 유지 관리 용품, 치과 서비
스 및 커뮤니케이션

https://vosa.org.vn/


구분 1988. 01. 01~2026. 06. 30 기준 누계 2026. 01. 01 ~ 06. 3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527 102,460.66      211 5,454.43 8,013.54 

싱가포르 4,607 98,899.45      245 7,319.01    10,085.48 

일 본 5,819 81,216.72      138 1,204.02 2,462.75 

대 만 3,470 43,091.31       69   196.41    984.97 

홍 콩 3,389 41,420.38      192   665.58 2,542.79 

중 국 6,975 36,180.89      697   976.96 2,830.51 

버진아일랜드(영) 946 25,235.30       10   145.71    232.43 

태국 813 15,441.42       21     43.10    196.50 

네덜란드 479 15,461.26       17   420.43    651.10

말레이시아 806 24,394.27       23     52.83 2,980.73

미국 1,573 12,458.15       71   112.48    374.58

기 타 7,728 66,511.63 319 798.43 3,297.60

전체 합계 47,132 562,771.44   2,013   17,389.39     34,652.98 

對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6. 06. 30기준 누계 2026. 01. 01 ~ 06. 3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9,472 341,898.60      474  10,757.12 18,473.49 

2 부동산경영 1,357 95,021.27 42 1,974.14 5,504.26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212 45,726.81   9 3,084.57 3,186.91 

4 호텔,외식서비스 1,122 13,459.73 40   105.28   180.43 

5 도소매; 유지보수 10,091 13,026.18   885   224.36 2,247.97 

6 건설 1,918 11,029.91 45     39.33   133.26 

7 물류운수 1,368 7,466.11 58   141.38   534.62 

8 과학기술,전문활동 5,383 6,679.41   269   100.63 2,933.88 

9 정보통신 3,350 6,212.80   107   924.51 1,036.16 

10 채광 109 4,970.93    1  0.19    23.78

11 교육, 양성 542 3,946.29 16       3.34 -  1.13 

12 농,임,수산 87 3,847.48    2       3.04   13.52

13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160 3,225.74   -       -   220.55 

14 예술, 오락 157 1,849.67   6       1.03    5.62 

15 의료, 사회복지 794 1,337.81    1       0.20     4.08

16 행정, 지원 서비스 730 1,157.31 52     29.88  56.01 

17 기타 서비스 169 962.11   5       0.31  27.05 

18 금융, 은행, 보험 105 942.64   1       0.07  72.52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계 47,132 562,771.44  2,013   17,389.39   34,652.98 

對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증감율%)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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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전자제품 및 부품 57,336 72,584 107,748 14,940(+11.5) 71,156(+49.1)

기계장비 및 부품 43,128 52,191 59,046 6,260(+3.7) 33,239(+23.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2,379 53,891 56,709 5,323(+4.6) 31,693(+17.8)

섬유/직물제품 33,329 37,036 39,641 3,699(+16.0) 18,857(+0.9)

신발류 20,237 22,871 24,203 2,163(+1.0) 11,948(+0.5)

운송수단 및 부품 14,157 15,066 17,529 1,774(+2.5) 9,761(+18.2)

목재 및 목제품 13,467 16,282 17,204 1,549(+7.7) 8,584(+4.9)

수산물 8,971 10,040 11,285 1,092(+7.3) 5,759(+12.7)

철강으로 만든 제품 3,973 4,594 5,473 494(+4.0) 2,803(-0.3)

섬유원사(Yarn) 4,355 4,407 4,314 407(-0.8) 2,293(+10.3)

기  타 103,339 116,569 131,907 13,086 70,420

합  계 354,671 405,531 475,059 50,787 266,513

품 목 명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전자제품 및 부품 87,965 107,053 150,696 21,616(+1.2) 110,067(+62.0)

기계장비 및 부품 41,579 48,887 61,026 6,570(+3.0) 34,362(+22.9)

원단 13,016 14,905 15,198 1,382(-3.6) 7,672(+1.7)

플라스틱 원료 9,755 11,780 12,531 1,179(-6.2) 6,829(+9.3)

기타 비금속 7,626 9,554 11,373 1,305(-5.8) 7,280(+34.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749 10,403 11,258 970(+13.3) 4,855(-2.0)

각종 철강 10,425 12,583 11,212 1,043(+9.3) 5,611(+4.6)

화학제품 7,605 7,735 10,870 945(-0.2) 5,078(+29.3)

플라스틱 제품 7,508 8,853 9,781 1,086(+2.8) 5,866(+18.5)

화학물질 7,726 8,286 8,113 800(-3.2) 4,494(+18.2)

기  타 124,419 140,724 153,948 16,535 91,055

합  계 326,373 380,763 455,006 53,431 283,169

구   분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수   출 3,546 4,055 4,750 50.79(+8.2) 2,665.1(+21.0)

수   입 3,263 3,807 4,550 53.43(+2.5) 2,831.7(+33.4)

무역수지 280 247 200 -2.64 -166.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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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1 미  국 109,388 97,020 119,501 153,178 16,936 86,476

2 중  국 57,702 61,207 61,211 70,453 7,814 37,907

3 한  국 24,293 23,498 25,619 28,943 2,686 15,862

4 일  본 24,232 23,314 24,608 26,766 2,718 14,777

5 홍  콩 10,936 9,631 12,423 17,557 2,283 10,899

6 네덜란드 10,430 10,241 12,993 13,478 1,437 7,837

7 인  도 7,961 8,498 9,064 10,351 1,010 5,956

8 독  일 8,968 7,400 7,934 9,533 982 5,700

9 태  국 7,476 7,192 7,782 8,796 930 5,635

10 영  국 6,065 6,345 7,543 8,392 864 4,508

     기  타 103,853 100,325 116,853 127,612 13,127 70,956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475,059 50,787 266,513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1 중  국 117,866 110,644 114,020 186,034 22,556 115,183

2 한  국 62,088 52,511 55,925 60,544 8,022 42,319

3 대  만 22,631 18,421 22,741 33,026 4,267 22,602

4 일  본 23,373 21,638 21,588 24,677 2,324 13,619

5 미  국 14,470 13,822 15,102 19,287 2,078 11,248

6 태  국 14,092 11,797 12,447 13,281 1,460 7,714

7 인도네시아 9,641 8,728 10,527 11,519 1,162 6,457

8 말레이시아 9,124 7,809 9,133 11,004 1,300 7,403

9 오스트레일리아 10,144 8,533 7,592 7,189 818 4,328

10 인  도 7,086 5,864 5,829 6,112 712 4,137

     기  타 68,386 66,606 105,859 82,333 8,732 48,519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455,006 53,431 28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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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수   출 60,972(+7.5) 53,479(-12.3) 58,321(+9.1) 62,775(+7.6) 8,619(+74.6) 44,452(+52.6)

수   입 26,726(+11.5) 25,941(-2.9) 28,440(+9.6) 31,774(+11.7) 3,141(+23.4) 17,967(+21.1)

무역수지 34,246 27,550 29,880 31,000 5,478 26,484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반도체 16,240(+15.8) 12,730(-21.6) 18,039(+41.7) 24,645(+36.6) 5,003(+154.1) 24,361(+114.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2,527(+4.0) 12,350(-1.4) 11,227(-9.1) 10,325(-8.0) 981(+60.3) 5,155(+22.6)

무선통신기기 2,358(-29.2) 2,166(-8.1) 2,511(+15.9) 2,253(-10.3) 211(+16.7) 1,057(-8.3)

합성수지 2,580(+6.8) 1,996(-22.6) 2,333(+16.8) 2,173(-6.8) 188(+10.1) 1,021(-4.6)

석유제품 3,729(+222.0) 3,320(-11.0) 2,732(-17.7) 2,156(-21.1) 329(+37.5) 1,777(+66.2)

기구부품 2,194(-8.8) 1,862(-15.1) 1,773(-4.8) 1,814(+2.3) 143(-1.3) 862(+0.1)

철강판 1,069(-15.6) 887(-17.0) 994(+12.0) 1,127(+13.4) 74(-9.6) 442(-8.2)

플라스틱제품 1,064(-9.4) 1,021(-4.1) 1,056(+3.4) 1,081(+2.4) 100(+17.0) 546(+5.8)

자동차부품 1,166(+26.2) 759(-35.0) 855(+12.7) 789(-7.7) 55(-20.7) 331(-26.5)

계측제어분석기 792(-17.2) 799(+0.9) 662(-17.1) 671(+1.3) 63(-4.6) 412(+27.4)

기타 17,245 15,590 16,141 15,741 1,472 8,488

합계 60,964(+7.5) 53,480(-12.3) 58,323(+9.1) 62,775(+7.6) 8,619(+74.6) 44,452(+52.6)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반도체 787(+5.0) 2,053(+160.9) 2,977(+45.0) 5,080(+70.7) 360(+3.0) 2,867(+37.0)

무선통신기기 5,987(+7.3) 4,544(-24.1) 4,679(+3.0) 4,911(+5.0) 703(+49.8) 3,533(+58.7)

의류 3,839(+13.1) 3,545(-7.6) 3,596(+1.4) 3,326(-7.5) 193(+1.6) 1,455(-7.7)

컴퓨터 1,948(+19.1) 2,076(+6.6) 2,384(+14.9) 2,988(+25.3) 366(+77.3) 2,021(+45.9)

산업용전기기기 916(+26.4) 1,340(+46.3) 1,643(+22.7) 2,029(+23.5) 218(+26.4) 1,159(+22.6)

신발 1,241(+0.0) 1,243(+0.1) 1,211(-2.6) 1,152(-4.8) 118(+5.6) 569(-5.3)

계측제어분석기 361(+9.0) 404(+12.0) 620(+53.6) 796(+28.3) 71(+11.8) 370(+5.9)

기구부품 654(+4.8) 571(-12.7) 655(-14.6) 763(+16.5) 63(+7.8) 401(+18.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82(-10.5) 658(-15.9) 598(-9.1) 683(+14.2) 75(+0.5) 412(+27.3)

목재류 917(+21.5) 698(-23.9) 661(-5.2) 579(-12.5) 45(-4.6) 250(-21.1)

기타 9,293 8,810 9,419 9,467 929 4,930

합계 26,725(+11.5) 25,942(-2.9) 28,443(+9.6) 31,774(+11.7) 3,141(+23.4) 17,96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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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i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2025~2026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5년(연간) % 8.0 5.1 4.8 5.1 2.4 4.4

2025년 4Q % 8.5 5.4 5.7 6.3 2.5 3.0

2026년 1Q % 7.8 5.6 4.6 5.3 2.8 2.8

생산

산업생산(증가율 또
는 지수)

2025년(연간) - 9.2 160.3 N/A 136.9 97.2 1.2

2026년 4월 - 9.9 N/A 111.3 137.5 92.8 4.5

2026년 5월 - 9.8 N/A 110.4 139.3 N/A 13.1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5년(연간) - 53.0 N/A N/A 49.5 52.7 50.5

2026년 4월 - 50.5 49.1 50.7 51.6 52.7 48.3

2026년 5월 - 52.8 50.0 51.0 49.9 52.6 50.8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5년(연간) - N/A N/A 100.9 136.0 N/A N/A

2026년 4월 - N/A 123.0 102.1 N/A N/A N/A

2026년 5월 - N/A 120.9 102.8 N/A N/A N/A

소매판매

2025년(연간) - 9.2 N/A 100.0 187.2 29.08 1.2

2026년 4월 - 12.1 △3.7 97.9 192.4 △20.0 4.5

2026년 5월 - 11.8 △3.99 102.3 194.2 N/A 4.0

소비자물가(증가율
또는 지수)

2025년(연간) % 3.3 N/A 0.9 1.4 N/A 1.8

2026년 4월 % 5.5 2.4 1.8 1.9 N/A 7.2

2026년 5월 % 5.6 3.1 1.8 2.0 N/A 6.8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5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6년 4월 % 32.0 N/A N/A N/A N/A N/A

2026년 5월 % 34.9.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5년(연간) % N/A N/A 2.0 3.0 0.82 4.2

2025년 4Q % 2.2 N/A 2.0 3.0 0.71 4.6

2026년 1Q % 2.2 N/A 2.0 3.0 0.91 5.3

무역

수출증가율

2025년(연간) % 17.0 6.15 9.6 6.5 12.9 12.4

2026년 4월 % 21.0 22.0 31.8 36.9 23.1 7.2

2026년 5월 % 18.0 △5.7 36.1 45.3 10.5 7.6

수입증가율

2025년(연간) % 13.6 2.83 7.7 6.2 12.9 5.0

2026년 4월 % 32.5 22.5 34.7 20.0 45.1 27.3

2026년 5월 % 33.8 22.2 43.6 14.1 35.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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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이슈

내 손으로 빠른 배송

북부 핵심 물류·교통 허브 구축을 위해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브뤼셀·베이징·도쿄데스크 정기 뉴스레터 및

이슈 보고서

세계 경제 및 통상 동향을 전하는 주간 뉴스레터

지역·산업트렌드 심층·특화 보고서

미국 관세조치와 중동 이슈 등
최신 통상이슈 팩트 중심 수시 전파

카카오톡에서 "KOTRA 세계이슈톡톡" 채널을 추가하고

세계 주요 통상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KOTRA 세계이슈톡톡"

KOTRA 세계이슈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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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바이어와 셀러 모두 철저
히 검증된 환경에서 거래

진행

유동성

카드 결제 활용으로 바이
어에게 최대 50일의 결
제 유예기간 제공

편리성

복잡한 송금절차 없이 휴
일 포함 365일 카드 즉

시 결제 가능

경제성

수출·수입자 분담 기준
수수료 1.5% 

무역 및 서비스대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카드로 결제

GTPP 란?
GTPP는 KOTRA, VISA, NHN KCP가 협력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바이어가
기존 은행 송금방식이 아닌 신용카드로 무역 및 서비스대금을 결제하고 수출기업은 그 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카드결제 프로세스 

WHY CHOOSE US?

GLOBAL TRADE PAYMENT PLATFORM (GTPP)

카드 매입사카드 발급사

수입기업
수출기업

① 결제 청구②결제요청 송부

③ 결제

④ 대금 정산 ⑤ 대금 정산

⑥ 대금 정산
(D+5 이내)

대급지급
(D+50)

(KRW, USD, 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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